
문학:공부할 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+어떤 행동
을 했는가+무슨생각을 하나 정도 파악한다. 그리고 기
출이면 충분하다. 문학은 사설풀생각 ㄴㄴ

꺽지다.. 단어뜻은 모르지
만 독하다? 이정도 파악
되겠다. 찾아두기는 해야
한다.

신문배달하는 애가 신문을 세 개나 넣다가 잡혔다. 영하(아마 주인공)는 신문기자.
왜 웃었을까?-찔려서. 이정도 파악. ‘아내한테서까지’-다른 사람도 이런소리한다.(=사회상 
혹은 동네의 특징일지도 모른다!) 이정도 까지 하면 제일좋다.

영하는 신문기자니까!

신문은 자신이 돈을 버는 수단이고, 그것으로 배달아이또한 돈을 버니까... 배달아이가 욕먹
으면 자기도 욕먹는 것 같다고 생각.(문제에서의 워딩:동질감)

이미 와이프한테 혼났으니까 영하한테도 많이 혼날 것이라 생각. 운동화 한짝이 벗겨져 공중으로 튕겨 올라갈
정도로 도망간다... *기출:[불모지] 선지. 인물의 복장으로 심리를 설명할 수 있다..

xx일보요 하니 배달아이가 생각났고, 배달아이를 생각하니 배달아이의 신발이 생각났고, 그러니 신발을 사주려했다.. 당연한얘기.

오해: 영하는 혼내려고 한건 아니지만 아이는 혼내려는줄.. 
*오해는 생각보다 자주나온다. 불모지에서도 오해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몇 개 존재한다.



정치부장인데 못쓰게한다.. 검열이 있나보다 충분히 생각가능하다. 자유가 없다-억압. 
*담배는 어지간하면 ‘고민’과 같은 단어가된다.




